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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쿠키즈 위례점 
“처음에 괜찮은 키즈카페에 온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 더욱 안심이 되었고, 무엇보다 아이 성향을 배려한
보육을 해 주셔서 부모로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깨끗한 시설은 물론 특별활동, 실외활동 등 교육 프로그램도 매우 만족합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는 쿠키즈 위례점이 있습니다. 쿠키즈는 쿠팡 어린이집. 쿠팡과 키즈(kids)의 줄임말이죠. 이곳에 4살 아이를
등원시키는 쿠팡친구 이동혁(36) 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회사가 아이를 봐주니까 안심하고 배송업무에 몰입할 수 있어요. 곧 저희 둘째가 태어나는데 당연히 쿠팡 어린이집에 보내야죠.” 

이동혁 님과 쿠키즈 위례점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쿠팡은 아이를 키우는 임직원뿐 아니라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축하 선물을 증정합니다.  
초기 및 만삭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급여 삭감 없이 일 2시간의 단축근무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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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직원 모두에게 육아휴직 1년을 보장하고 출산 축하금 50만원을 드립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은 육아휴직은 물론, 하루 3시간만 일하는 단축근로도 가능하여 육아기의 ‘워라
밸’(Work and Life Balance)을 맞추며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쿠팡 쿠키즈 선릉점 
“아이와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되고요. 가끔 내려가서 아이 얼굴도 볼 수 있어요. 쿠팡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정말 좋아
요.” 

맞벌이 부부 전건우 (DBA팀, 37) 김민정 (마켓플레이스팀, 37)님은 19달 된 딸아이를 쿠키즈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쿠팡에
서 만나 결혼을 하고 이제는 셋이 되어, 아이와 함께 쿠키즈가 있는 역삼동 쿠팡 오피스 ‘로켓연구소’로 출근하고 있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퇴근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향해 뛰어다녔던 경험이 다
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쿠팡 어린이집은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좀 더 유연한 출퇴근이 가
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쿠키즈 선생님들은 아이가 어떤 음식을 잘 먹는지, 어떻게 노는지 체크
해서 모바일 알림장에 적어주십니다. 이전보다 업무에 집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쿠키즈의 혜택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쿠키즈 어린이집은 만 1세~ 만 5세까지의 쿠팡 임직원 자녀들이 다닐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영어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음악, 체육 등 특별활동과 수, 한글, 영어 등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큽니다.  
초등학교 연계수업도 운영합니다. 
석식비와 특별활동비도 지원합니다. 

쿠키즈 선릉점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쿠팡은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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